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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스타브레이크를앞두고광주에서불

꽃튀는 4강싸움이펼쳐진다

KIA 타이거즈가 긴 휴식에 앞서 뜨거

운 6연전을 준비하고 있다 주중 문학에

서 SK 와이번스를 상대하는 호랑이 군

단은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롯데와

대결을 벌이다 프로야구 4강 판도가 걸

린중요한한주다

KIA는지난주두산넥센과의경기에

서 2승3패를 기록하며 뒷걸음질을 쳤지

만가시권안에 5위두산과 4위롯데를두

고있다 또초반에비해마운드가안정세

로접어들면서 4강싸움의다크호스로꼽

히고있다

올 시즌 SK와의 상대 전적은 5승4패

롯데와는 4승5패로 호각지세를 보이고

있다

일정은 KIA에게 유리하다 SK와 롯

데는지난주말경기가우천취소되면서 7

일 사직에서월요일경기를소화했다 빠

듯한일정을보내게된두팀과달리KIA

는 지난 주중 한 경기를 쉬어갔고 이번

주 6연전이 끝나면 휴식기를 맞게 된다

총력전이 가능한 일정이다 KIA는 15

16일 휴식기를 보낸 뒤 올스타 브레이크

까지맞게되면서긴휴식을앞두고있다

중요한 4강 길목 에이스 양현종이 처

음과 끝을 책임진다 지난 3일 두산과의

경기에서 10승을 채웠던 양현종이 가장

먼저 선발로테이션을소화한다 지난 주

임시불펜으로활약했던김진우도 9일선

발로테이션에재합류한다

광속군단의 스피드에도 눈길이 쏠린

다 KIA는 앞으로 7개의 도루를 채우면

처음으로팀도루 4000고지를밟게된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KIA 에이스 양현종과 4번 타자 나

지완이올스타전베스트 11에선정됐다

한국야구위원회(KBO)가 7일 2014 프

로야구올스타전에출전할이스턴리그와

웨스턴리그를 대표하는 22명의 선수를

확정 발표했다

웨스턴리그에서는양현종(KIA선발)

봉중근(LG구원) 김태군(NC포수) 박

병호(넥센1루수) 서건창(넥센2루수)

모창민(NC3루수) 강정호(넥센유격

수) 나성범(NC)피에(한화)이종욱

(NC이상 외야수) 나지완(KIA지명타

자)이 별중의별로선정됐다

이스턴리그의 베스트 11은 김광현

(SK선발) 임창용(삼성구원) 이재원

(SK포수) 칸투(두산1루수) 오재원(두

산2루수) 박석민(삼성3루수) 김상수

(삼성유격수) 김현수(두산)손아섭(롯

데)민병헌(두산이상외야수) 히메네스

(롯데지명타자)로꾸려졌다

이번올스타전베스트 11 선정은팬투

표(70%)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선수

단 투표(30%)를 합산한 방식으로 이뤄

졌다

나성범은 99명의후보중가장높은 57

92점(팬 투표 1위 선수단투표 2위)을획

득해 2014 올스타중최고인기선수로등

극했다 나성범은 팬 투표에서 96만8013

표를 얻어 1위에 올랐고 선수단 투표에

서는 93표로 강정호에 1표 뒤진 2위를 기

록했다

가장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포지션은

이스턴리그 외야수 부분으로 총점 4064

점을획득한김현수(팬 투표 71만4339표

선수단투표 122표)가총점 3676점(팬투

표 67만8506표 선수단 투표 98표)을 얻

은 삼성 최형우를 388점 차로 제치고 외

야수마지막자리를차지했다

손아섭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됐

으며 김현수는 2년 연속 베스트 11이 되

면서 감독 추천 포함 7년 연속 올스타전

무대를밟게됐다 임창용은 2004년이후

10년 만에 국내 올스타전에 출전하게 됐

다 민병헌 모창민 이재원에게는 데뷔

후첫올스타전이다

양현종 나지완 오재원 박병호 서건

창 김태군 나성범은 처음으로 베스트

11에이름을올렸다

구단별로 두산과 NC가 4명으로 가장

많고 삼성과 넥센이 각각 3명 KIA롯

데SK가 2명 LG와 한화가 각 1명씩선

정되면서 2004년이후 10년만에전구단

에서 고르게 올스타 베스트 11이 배출됐

다 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광주 슛돌이들의 골

폭풍이 주말 그라운드

를뜨겁게달궜다

광주 FC U18인 금

호고가 지난 5일 광주

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K리그 주니어

2014 전국 고등 축구리그 12라운드 경기

에서 안양공고를 50으로 꺾고 전국 1위

자리를지켰다

U15 팀인광덕중도 2014 전국중등축

구리그(광주전남권역) 두 경기에서 6골

을몰아넣으며폭발적인공격력을과시했

다 광덕중은 광양중을 52로 꺾은 뒤 강

진중과의 승부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

하면서 1승1패를챙겼다

금호고는 안양공고와의 경기에서 전반

12분 박인서(도움 손민우)의 선제골로 기

세를올린뒤정문철(도움이기운),나상호

(도움이기운), 정문철(도움주종대), 나상

호(도움손민우)의연속골로 5점차대승을

장식했다

나상호는 두 골을 더해 득점부문(14득

점13경기)과공격포인트부분(16포인트

13경기) 1위를 차지하며 광주의 유망주로

주목받고있다

수비형 미드필더인 손민우도 도움 2개

를추가하며 한범서(전북영생고)와 도움

공동 1위(7개)에올랐다

광양중을 상대한 광덕중은 박성진김

도영이 나란히 두 골을 터트린 뒤 석형종

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52 승리를 만들었

다 박성진은 6일 강진중과의 경기에서도

골맛을보며두경기연속골을기록했다

광덕중은4경기를남겨둔현재리그3위를

기록하고 있다 순위를 유지할 경우 전국

소년체전참가자격을얻게된다

한편 맏형 광주 FC 선수들도지난 5일

열린 고양 HiFC와의 경기에서 4골을 터

트리며광주골잔치에함께했다

김여울기자wool@

K리그주니어U1815

금호고광덕중골폭풍
KIA 양현종나지완올스타선정

양현종

나지완

KBO 선수 22명 확정발표

NC 나성범 최고 인기선수

삼성 임창용 10년 만에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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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중 SK 원정주말안방서롯데전4강 분수령


